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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군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는 항공기이며, 주 임
무는 항공작전이다. 인류는 2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
서 항공작전을 통한 공중우세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는 현대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Gooch, 
2013). 하지만,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항공사고는 인적․물
적 손실과 함께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결
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공군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항공기들은 최첨단 장비와 무기를 탑재한 고가치 자산으
로 활용도와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국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항공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군용 항공기에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에서도 항공사고를 줄이고 예
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국제
민간항공기구 ICAO는 GASP(Global Aviatio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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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를 수립하였으며, 국가․산업간 연계를 통한 안전
한 항공시스템 구축으로 2030년까지 항공사고 사망자 
‘0(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은 항공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발전으
로 항공역사 초기에 비해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비
율은 75∼80%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Dumitru and 
Boşcoianu, 2015). 우리나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 항공사고조사 백서(Chae, 2018)에서도, 1950년대부
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항공사고 원인 중 인적 과실이 
53%로 집계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항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예
방책을 고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적오류는 3
차원 공간 내 고속으로 이동하는 비행환경에서 인간의 여
러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
하다(Kim, 2011).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
로 비행환경에서의 인적오류를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적 요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개인의 성
격이나 감정, 인지과정 등에 집중되어 제한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한계를 지닌다(Xu et al., 2022).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소명의식은 종교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
대 시대에는 일과 관련하여 의미와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으며(Elangovan, Pinder, 
and Mclean, 2010),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분
야이다(Thompson and Bunderson, 2019). 소명의
식은 직무만족, 웰빙과 같이 삶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Duffy, Dik, 
and Steger, 2011), 부정적인 감정 및 행동을 완화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Afsar, Umrani, and 
Khan, 2019). Lee, Sohn, and Seol(2021)의 연구에
서는 소명의식이 외상 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명의식과 관련된 많은 연
구가 다양한 변인들과의 긍정적 효과를 밝혀내었지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연구가 많지 않다(Liu, Ye, 
and Guo, 2019). 제한된 몇몇 연구에서 소명의식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Andel, 

Pindek, and Spector(2016)는 자신의 소명을 실천하
고 있는 응급구조대원들이 안전성과를 포함한 직무의 
모든 측면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
명의식이 높은 개인은 건설적인 발언행동에 참여할 가
능성이 높으며(Chen, May, and Deeg, 2023), 침묵
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im and Sohn, 2016). 
또한, Kim and Chung(2019)은 직업운전사들의 소명
의식이 불안전 운전행동을 완화한다고 하였으며, Xu 
et al.(2022)은 민간항공사 조종사의 소명의식이 안전
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은 잦은 비상대기와 근무지 이
동 등 불리한 직업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표를 
위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유사시에는 기꺼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 즉, 다른 직
업에 비해 높은 헌신과 책임감이 필요한 직업으로, 국
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녀야 한
다. 소명의식이 높은 직업군인은 도덕적 의무감 역시 
높게 나타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가를 바라기보다 
개인의 일과 관련하여 희생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는 특
성이 있다(Ham, Ha, and Sohn, 2019). 한편, 직업
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주어진 목표에 자아 개념을 일
치시키고 열정을 가진 상태로 조직에 몰입하는 개인은 
조직의 목적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
은데(Kim, Yoo, and Woo, 2017), 소명의식은 이러
한 조직몰입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Duffy et al., 
2011; Neubert and Halbesleben, 2015). 위와 같
은 소명의식의 특성과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직업군
인으로서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공중근무자1)들의 
소명의식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감
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비행 안전행
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만, 우리나라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비행 안전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대부분 
조종사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공군의 비행
임무는 민간 항공기와 다르게 여러 목적을 가지고 다
양한 전술을 수행하므로 기종에 따라 조종사뿐만 아니
라 항공정비사, 항공적재사, 급유통제사 등의 임무요원
들이 함께 항공기를 직접 다루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행동은 비행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주일 미군의 KC-130 
공중급유기와 FA-18 전투기가 임무 중 추락하는 사고

1) 기내에 탑승하여 비행 간 분야별 직능을 수행하는 인원(출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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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는데 공중급유 시 절차 미준수가 주원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종사 위주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
나 연구대상을 비행임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중
근무자로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와 관련
된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공중근무자로서의 직업 특성과 근
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소명의식은 긍정적 태도와 행
동을 이끄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다. 강력한 내적 동기 
중의 하나인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적관
리 분야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명의식과 안전행동

소명의식은 개인이 삶에서 특정한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지향하며 나아가 사회의 공익
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태도이다(Dik and Duffy, 
2009). 이는 초월적 부름, 목적/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초월적 부름
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어떠한 힘
에 이끌려 맡은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가치, 가족이나 종교적 신념 또는 의무감에 기인
한 것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명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으며 이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차
원은 외적보상과 같은 개인 중심적 목표보다 사회적 목
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underson and 
Thompson, 2009). 이러한 내적 동기로서의 소명의식은 
초월적인 존재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일을 하도록 이끌렸
다는 것과 같은 종교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현
재는 일과 관련하여 의미와 목적을 지향하는 태도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Elangovan et al., 2010). 관련
하여, Wrzesniewski, Mc Cauley, Rozin, and 
Schwartz(1997)는 일을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구
체적으로, 직업적 관점에서의 일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경
력적 관점에서의 일은 승진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
정을 받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며, 소
명적 관점에서 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로 내적 만족과 성취를 실현하는 것으로 본다. 즉, 자신

의 일을 물질적 보상이나 지위 같은 외재적 가치보다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Wrzesniewski et al., 1997). 이러한 맥락에서 소명은 
긍정적 심리자원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삶과 일에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예측하는 요인으
로 밝혀지고 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
한 열정과 생애만족, 직무만족이 높으며(Peterson, Park, 
Hall, and Seligman, 2009),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자신의 삶과 일에 헌신한다(Duffy et al., 2012). 이
들은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자
세로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재구조화하여 수행하며(Dick 
and Duffy, 2009), 일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Neubert and Halbesleben, 2015). 그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은 경력몰입, 직무만족, 조직몰입, 
웰빙과 같은 삶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
로 간주된다(Duffy et al., 2011). 예를 들면, 소명의식은 
도덕적 의무감(Bunderson and Thompson, 2009), 자
기효능감(Hirschi and Herrmann, 2013), 심리적 주인
의식과 조직시민행동(Song and Kwon, 2022)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이직의도에는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Yoon, Lee, Sohn, and Ha, 2013). 이렇
듯, 소명의식은 개인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
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Duffy et 
al.(2018)은 소명 이론(Work as Calling Theory)을 통
해 소명 연구의 포괄적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소명 이론에서는 소명을 의식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밝히면서, 소명의 효과는 
의식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할 때 효과가 두드러진
다고 하였다. 또한, 소명을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떻
게 연결되고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안하
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안전행동
이란 개인이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
의 행동을 포함한다. 안전행동은 순응행동(compliance)
과 참여행동(participa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Neal, Griffin, and Hart, 2000). 순응행동은 
개인과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
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안전 장구를 착용하거나 
표준 절차를 준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참여행동은 안
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료의 안전업무에 대한 지원이나 안전활동
과 안전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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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공중근무자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표준화된 절차
에 따라 비행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순응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행임무 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지상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개선해나
가는데, 이는 참여행동으로 볼 수 있다. 공군 공중근무자
는 직업 특성상 비행임무 요원임과 동시에 군인으로서 
임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와 전
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
에 순응행동과 참여행동 모두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의 비행 안전행동은 순응행동과 참여행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직무
의 모든 측면에서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안
전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Andel et al., 2016). 
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삶의 의미와 목적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를 찾고 자아실현을 
느끼게 된다(Duffy and Dik, 2013). 그래서 자신의 일
과 조직에 몰입하게 되며 더욱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Liu 
et al.(2019)은 철도 기관사의 소명의식이 안전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복잡한 기차 조종실에서 
장시간 동안 고속으로 운행되는 환경 속에서도, 소명을 
가진 기관사는 높은 동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에 
몰입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승객과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한다. 한편, Xu et al.(2022)은 
중국 민간항공사의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명의식이 높은 개인은 조화로운 열정을 통해 안전행
동에 기여하며 이에 만족감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한다
고 하였다. 종합하면, 소명의식이 높은 개인은 강한 동
기부여와 일과 조직에 대한 몰입, 책임감, 헌신 등을 바
탕으로 안전행동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군인으로서, 그리고 공중근무자로서 높은 소명의식
이 요구되는 공군 공중근무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1. 소명의식은 비행 안전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2.2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감의 매개 효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명의식은 정서적 몰입 및 도
덕적 의무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사회 정
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연관 지어 설명

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을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직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집단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Turner, 1999). 사회
적 정체성이 형성되면, 소속감을 촉진하고 정서적 애착
을 생성하며 조직에 대한 개인의 헌신으로 이어진다
(Ashforth and Mael, 1989; Mittal, Gupta, and 
Motiani, 2022). 소명의식이 높은 개인은 조직에 대한 
동일시가 높게 나타나며 몰입하게 되는데(Yoon et 
al., 2013), 이는 소속된 조직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ole and Bruch, 
2006). 한편,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타적 성향을 가
지고 있으며(Dik and Duffy, 2009), 이는 조직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
이 있다. 개인이 집단과 동일시되면 집단의 성공과 실
패에 대해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데(Ashforth and 
Mael, 1989), 소명을 가진 개인의 특성을 고려 시 큰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하여, Chen 
et al.(2023)은 소명의식과 건설적인 발언행동의 관계
에서 책임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는, 조직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 정서적 몰입과 도덕
적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에 충성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감이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 간의 관계를 병렬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탐구하고자 한다. 

2.2.1 정서적 몰입

Allen and Meyer(1990)는 조직몰입을 정서적, 규
범적, 지속적 3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정서적 몰
입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정서적 애착과 동일시를 
나타내고,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구
성원의 의무감을 나타내며, 지속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
직을 떠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바탕으로 나타난다. 
각각의 개념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연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각각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
다. 이를 기본으로, 조직몰입은 많은 연구에서 3가지 
차원으로 제시되어왔는데, 이 중 정서적 몰입은 조직몰
입의 다른 차원보다 주요결과에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직몰입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Mercurio, 
2015). 정서적 몰입은 다른 몰입 차원에 비해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Johnson, Chang, and Yang, 2010). 관
련하여, Neubert and Halbesleben(2015)는 소명의식
이 정서적 몰입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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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몰입하는 개인은 조직의 목
표와 가치를 개인과 동일시하고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직장에서 개인의 성과나 행동, 생산성, 직무
만족에 긍정적으로 연결되고, 이직 및 결근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므로 조직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Jaaron and Backhouse, 2011). 또한, 
Moon, Lee, and Oah(2011)의 연구에서는 규범적․
지속적 몰입과 구분하여,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은 조직이 설정한 안전목표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
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3차원 요소 중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순응행동과 참여행동 모두에 정적인 관계가 예상
되는 정서적 몰입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정서적 몰입
이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2. 정서적 몰입은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2.2 도덕적 의무감

군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며, 
그 힘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은 특성상 계급에 의한 상하관계와 명령에 따른 임
무수행 체계가 명확하게 정립된 조직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제17조 임관 선서에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는 군
인에게 충성과 성실의 의무를 우선으로 강조하는 것이
다. 특히, 직업군인은 개인의 희망에 의해 구성된 집단
이며, 군에서 관리자이자 실무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충성과 성실의 의무를 더욱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강요에 의한 충성이 아니라 내적인 
힘에 의한, 자발적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무감
이 중요하다(Ham et al., 2019). 법적인 힘에 의해 나
오는 충성이나 복종에 비해, 도덕적 힘과 같은 윤리적 
차원을 바탕으로 한 군의 힘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이
다(Wakin, 1986; Ham et al., 2019). 

한편, 칸트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Orend, 2006). 따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소명의식의 가치 추구적 행동은 도덕적 의무
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도
덕적 의무감은 개인적 의미와 집단적 의미 모두를 내
포하고 있다(Bunderson and Thompson, 2009). 개
인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
인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며, 집단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조직의 관리자나 경영진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기를 원하고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이다. 
Bunderson and Thompson(2009)의 연구에서는 동
물원 사육사들의 소명의식이 도덕적 의무감을 매개로 
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육사들은 자신의 일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기에 동물들에게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본인의 급여
뿐 아니라 개인 시간과 안락함까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주변의 요구나 물질적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일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려는 태도는 조직에 긍
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공
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이 도덕적 의무감을 매개로 
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
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3. 도덕적 의무감은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최종 연구모델은 Fig. 1과 같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현재 대한민국 공군 내 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근무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공군 
인사명령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고 전국 6개 비행단/비
행전대에서 항공기를 직접 다루며 비행임무를 수행 중
인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적재사, 급유통제사 376명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소속기관 
IRB(IRB number: 7001988-202211-HR-1744-01)

소명의식
정서적 몰입

비행 안전행동
도덕적 의무감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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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군본부에 연구승인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으
며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 부대에 사전 협조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응답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인사고과에 어떠한 영
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된다는 것
을 공지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설문 응답
자는 376명이었으며, 불성실 응답자 19명의 자료를 제
외한 최종 357명의 자료에 대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소명의식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Dik, 
Eldridge, and Steger(2008)가 개발한 CVQ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를 Shim and Yoo 
(2012)가 번안 및 수정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 척도
(CVQ-K)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초월적 부름, 목적/
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각 하
위 차원당 4문항으로, 총 문항 수는 12문항이다(예, “내
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할 
때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일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평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Likert 4점 척도(1=전혀 해당되지 않
는다, 4=전적으로 해당된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소명의식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Shim and Yoo 
(201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Cronbach's α)
는 초월적 부름 .83, 목적/의미 .74, 친사회적 지향 .71, 
전체 척도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일치도
는 각각 .66, .82, .69, 전체 척도는 .85이었다.

3.2.2 정서적 몰입

정서적 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Meyer and Allen 
(1997)의 조직몰입 3가지 차원 중 정서적 몰입을 Lee 
and Park(2022)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예, 
“나는 우리 부대의 문제를 정말 나의 문제처럼 느낀다.”), 
이 중 의미가 불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역문항 1개(“나는 다른 부대로 전출가더라도 현재 우리 
부대처럼 쉽게 애착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를 제
외한, 7문항에 대해 분석하였다(선행연구에서도 문항 수

를 줄여 측정한 경우가 있다; Lee, Allen, Meyer, and 
Rhee, 2001; Sohn and Kim, 2015). Likert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몰입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Lee 
and Park(2022)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88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일치도는 .89이었다.

3.2.3 도덕적 의무감

Bunderson and Thompson(2009)이 사용한 척도
를 바탕으로, Ham et al.(2019)이 공군에 맞게 번안
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
도는 총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예, “나는 비행안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감을 느낀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
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적적 
의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Ham et al.(2019)
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85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확인된 내적일치도 또한 .85이었다.

3.2.4 비행 안전행동

Griffin and Neal(2000)의 안전행동 척도를 Han et 
al.(2009)이 공군의 특성에 맞게 번안한 것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안전순응과 안전참
여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각 하위 차원당 3문항으
로, 총 문항 수는 6문항이다(예, “나는 항상 가장 높은 수
준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행임무를 수행한다.”, “나
는 비행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 또는 업무
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한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아
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안전행동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Han et al.(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는 안전순응 .82, 안전참여 
.78, 전체 척도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내적일
치도는 각각 .76, .86,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3.2.5 인구통계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근속연수, 계급, 비행
시간, 비행자격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3.3 분석방법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Jamovi,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4.3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
석하였다. 첫째,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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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
째, 주요 변인들에 대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
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분산추출과 합성신뢰도
의 분석을 통해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넷째,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으
로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Hayes의 
PROCESS Macro 4.3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중 매개 효과 확인 시 각 매개변인별 효과를 나누어
보는 개별 매개 분석이 아닌, 모든 매개변인의 효과를 동
시에 확인할 수 있는 다중병렬 매개 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중병렬 매개 분석을 통해 모델 내 다른 매개변인이 존
재하는 조건에서도 특정 매개변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다(Preacher and Hayes, 2008). 아울러, 다중병렬 매
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
핑 5,000회를 실시하고 95%의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연구대상자 357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를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4.2 상관관계 분석

먼저, 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를 

넘은 변인이 없으므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Garson, 201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량과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상관관
계 분석결과, 모든 주요 변인은 상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소명의식은 정서적 몰입
(r=.50, p<.01), 도덕적 의무감(r=.50, p<.01), 비행 안
전행동(r=.42,  p<.01)과 각각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비행 안전행동은 정서적 몰입(r=.49,  
p<.01)과 도덕적 의무감(r=.56, p<.01)과 정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비
행시간은 정서적 몰입(r=.11, p<.05)과 도덕적 의무감
(r=.11, p<.05)에, 비행자격은 안전행동(r=.12,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연구모델 검증 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4.3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분석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 확인을 위해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를 분석하고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변
인들의 평균분산추출(최소 .53, 최대 .61)은 모두 .50이상, 
합성신뢰도(최소 .72, 최대 .88)는 모두 .70보다 높게 나타
나 변인들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적합함을 확인하
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항목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

근속
연수

5년 미만 115 32.2
5∼10년 미만 109 30.5
10∼15년 미만 64 17.9

15년 이상 69 19.3

계급
준사관․부사관 117 32.8

장교 240 67.2

기종
전투기 109 30.5

수송․급유기 208 58.3
정찰․통제기 40 11.2

비행
시간

500시간 미만 153 42.9
500∼1500시간 미만 119 33.3

1500시간 이상 85 23.8

자격
저자격 233 65.3
고자격 124 34.7

Table 1. Frequency analysis (N=357) 변인　 M (SD) 소명의식 정서적
몰입

도덕적
의무감

소명의식 2.58(.51) 　 　
정서적 몰입 3.86(.72) .50** 　

도덕적
의무감 4.14(.71) .50** .51**

비행
안전행동 4.26(.58) .42** .49** .56**

 주. N=357, **p<.01.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 
of variables

변인　 AVE CR
소명의식 .53 .77

정서적 몰입 .54 .88
도덕적 의무감 .61 .86
비행 안전행동 .58 .72

 주. N=357.

Table 3. Average variance extracted and composit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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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의 제1요인
을 동일방법편의로 간주하는 Harman의 단일요인검증
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 가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하는 
제1요인이 총 설명력의 50%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동
일방법편의는 설문자료 분석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확
인 결과, 가장 많은 설명력을 차지하는 제1요인은 총분
산의 34.15%를 설명하여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동일방법편의에 의한 영
향은 제한적이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5 가설검증

4.5.1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모델
의 총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49, t=8.83, 
p<.001) 또한, 연구모델 내에서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
행동 간의 직접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β=.11, p<.05), 가설 1이 지지되었다. 

4.5.2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감의 다중병렬 매개 효과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감의 다중병렬 매
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추정하였다. 개별 매
개 분석에 비해 다중병렬 매개 분석은 다른 매개변인 
효과를 통제하면서 독립변인과 결과변인 사이를 매개
하는 특정 매개변인의 효과에 대해 알 수 있고, 간명한 
모형으로 통계적 검증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reacher and Hayes, 2008). 연구 모형의 통계
적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은 정서적 몰
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었으며(β=.52, 
p<.001), 정서적 몰입은 비행 안전행동과 정적으로 유
의한 직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 p<.001). 
정서적 몰입은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으로써(β=.12, 95% CI: .053, .188),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또한,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
식은 도덕적 몰입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
었으며(β=.51, p<.001), 도덕적 의무감은 비행 안전행
동과 정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β=.40, p<.001). 도덕적 의무감은 소명의식과 비행 
안전행동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함으로써(β=.20, 
95% CI: .138, .269),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부트스트
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유의성 확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과 비
행 안전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
무감의 다중병렬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공군 공중근무자의 소명의식, 정서적 몰입, 
도덕적 의무감, 비행 안전행동의 관계와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소명의식이 비행 안전행동
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감의 다중병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공군 공중근
무자의 소명의식은 비행 안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Andel 
et al., 2016; Liu et al., 2019; Xu et al., 2022)과 동
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소명의식을 가진 공
군 공중근무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대의 일을 통해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완성하는 인식을 가지며, 이는 긍정적
인 태도와 행동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메커니즘으로, 공군 공중근무자의 정서적 몰입과 도
덕적 의무감의 다중병렬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5.2 이론적 함의점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공군 공중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의식
이 비행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최초

변인 간접효과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정서적 몰입 .12 .034 .053 .188

도덕적 의무감 .20 .034 .138 .269

 주. N=357. 간접효과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Table 4. Index of multiple-parallel mediation 
(5,000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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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의 일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행안전뿐만 아니라 국방 조직에서의 인적관
리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5.2.1 이론적 함의점

이론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소명의식이 구체적인 행동결과(behavioral 
outcomes)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ompson and Bunderson(2019)에 따르
면, 기존의 소명의식 관련 많은 연구는 소명의식이 태도와 
관련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왔
다. 본 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이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무
감과 같은 태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하
지만, 소명의식의 태도에 관한 연구결과에 비해, 업무 관련 
행동결과나 성과 같은 태도 외적 결과와 관련하여 이루어
진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Chen et al., 2023). 
Thompson and Bunderson(2019) 역시, 이와 같은 점
을 지적하면서 조직의 관리자와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업무와 관련된 행동결과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소명의
식이 공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과 중의 하나
인, 비행 안전행동이라는 행동결과에 정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그뿐만 아니라, 소명의식
과 비행 안전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과 도덕적 의
무감의 매개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소명의식으로 형성된 
태도가 긍정적 행동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커니즘
을 확인함으로써 소명의식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둘째, 소명의식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문헌 확장에 기
여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을 소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
이 높다는 관점이 있다(Hall and Chandler, 2005). 이
와 반대되는 관점으로, 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의 
의무를 덜 준수하기도 하고 개인 가치에 부합하는 목
표를 우선시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에 대해 선택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Schabram 
and Maitlis, 2017). 본 연구는 공군의 궁극적인 가치
와 목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임에 기반하여 공중
근무자 개인의 소명의식이 조직의 가치와 일치할 것으
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였

다. 군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군의 사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
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집단이다. 특히, 공군 공중근무자들은 항공기를 운영하
고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
는다. 그러므로, 소명의식의 일에 대한 의미와 친사회
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군 공중근무자들의 개인 가치
는 조직의 가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군 공중근무자들의 소명의식은 긍정
적 결과를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
구의 의미가 있다.

5.2.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명
의식이 높은 공중근무자는 비행 안전행동을 적극적으
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군에서 공
중근무자의 소명의식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
군에서는 강도 높은 안전 교육과 프로그램을 시행 중
이지만, 사고사례를 통해 비행안전을 강조하고 개인의 
비행 기술과 비상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를 바탕으로 소명의식을 비롯한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군
에서 주로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공중근무자들은 MZ 
세대2)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MZ 세대는 기존 세대
에 비하여, 민족․국가․집단보다는 개인과 가족을 중
시하며, 국가 조직․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
한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자신의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해 참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Choi, 2021). 물론, 
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이들의 특성은 다를 
수 있으나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공군 공중근무자들에게 소명의
식은 비행 안전행동의 핵심 정신전력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직업군인이자 공중근무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맡
은 이들은 소명의식이 일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는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군의 
가치와 목표에 연결시켜 키워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
는 공중근무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둘째, 국방혁신 4.0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군은 지속
적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

2) 1981년~2012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일컫는다(Dimoc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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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
는데, 도입한 무기를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
며 작전을 수행할 요원을 선발해야 한다. 요원 선발 
시, 개인의 소명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선발된 
요원들이 소명의식을 행동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
을 조성하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Duffy et 
al., 2018). 특히, 최근 도입되는 무기체계 중에는 새
로운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운영되는 것들이 많
다. 예를 들어, 공군은 F-35 도입으로 처음으로 스텔
스 기능을 갖춘 항공기를 운영하게 되었고,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도입하면서 운영 중인 전투
기들에 대한 공중급유 임무가 가능해졌다. 이들 무기체
계는 모두 전략의 확장을 가져오는, 국내에서 처음 운
영된다는 공통점을 가진 무기체계로 작전운영과 비행 
절차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무기체계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작전환경에 적절히 융화되면서도 새로운 절차 수
립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선발된 요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 설명한 순응행동과 참여행
동을 모두 포함하는 비행 안전행동이 중요한 이유이기
도 하다. 또한, 소명을 가진 이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직의 지원을 인식하고 더 높은 몰입을 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특성상 공군 공중근무자들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
다. 비행 안전행동은 공중근무자들에게만 한정된 영역
이 아니다. 비행은 항공기를 운영하는 요원인 공중근무
자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근무하는 정비사, 관제사, 시
설 요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원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
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아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타군이나 민간에서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결과를 
검증해 나감으로써 일반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자기보고식 측정과 횡단연구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비행 안전행동은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자기보고(설문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응답자
의 보고와 실제 행동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을 우려가 

있다. 후속연구 시, 무사고 비행시간, 비행 절차 또는 
규정 위반 횟수, 비행평가 점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 안전행동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를 마련할 수 있
다면 더욱 객관적인 안전행동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횡
단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종단연구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명의식이 업무 행동결과에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과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해 밝혀
내었다. 하지만, 소명의식은 경우에 따라 일 중독이나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
로 밝혀진 바 있다(Duffy et al., 2018). 이는 소명의 
어두운 측면(dark side of calling)이라고도 불리는데, 
본 연구와 다르게 소명의식의 비행 안전행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 또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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